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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평화통일 국제학술 심포지엄 주제발표]“주변국에 우리의 통일 접근법 이해시켜
야”

<b>박철희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</b>

박철희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“남북 문제는 동북아 문제를 들여다보다 보면 자연
스레 접할 수 있다.

강원도는 특히 유일 분단도로서 통일에 대한 관심은 강원도와 직접 관련되는 일”이라
며 “강원도는 통일과 안보의 균형 설정이 매우 중요하다. 오늘 이 자리를 통해 통일 남
북한 관계에 대해 토론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”고 말했다. 

박 교수는 “냉전 이후 한국의 주된 관심은 한반도 냉전 구조 해체에 있었으며 궁극적으
로는 통일 비핵화 통일과 주변국의 협력이 한국의 주요 목표였다”고 언급했다. 또 “주
변국 외교에 있어 한국이 주도권을 가지고 대화를 통해 우리가 갖고 있는 통일 접근법
에 대해 이해시켜야 한다. 이는 주변국의 원심력을 구심력으로 바꾸는 계기가 될 것”이
라며 “다만 한국은 중국에 너무 경도돼 있다. 대중 관계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대일 관
계도 회복해야 한다”고 지적했다.

이어 “지금처럼 통일을 무조건 기다리기만 하는 비전략적 태도를 보이는 것은 효율적
이지 못하다. 생산적이고 조율된 관여를 해야 한다”며 “하지만 북한의 군사력을 길러주
는 관여를 해서는 안 된다. 신뢰프로세스를 가동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”고 덧붙였다. 박
교수는 “결국 통일 후에 혜택을 많이 보는 것은 강원도라 생각된다”며 “남의 일이 아니
기에 강원도가 주도적으로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고 실천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
다”고 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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